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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서 국무총리 표창

-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1억 6,300만 원 확보도 -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부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과 책임

감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올해는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재난관리 단계 총 5개 분야(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

구)를 평가했는데, 시도는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직접 평가하고 군·

구는 시도 자체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에서 확인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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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기존의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를 ‘실

적과 역량 중심’으로 전환했다.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시장, 부시장, 

안전총괄부서장의 의사결정 및 상황판단 등에 대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주관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했다.

인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분야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6,3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

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보다 우수한 성적이다.

한편, 군·구 평가에서는 남동구, 계양구, 서구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800만 원을 각각 받게 됐으며, 산하

기관인 인천교통공사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관리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

관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개선할 수 있는 계

기가 된다”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난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인천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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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평가단과 심층인터뷰 하는 인천광역시장 (집무실, 2024.2.2.)


